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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 남성 근로자들의 우울수 을 알아보고 직무스트 스 내용(직무의 요구도, 직무의 자율성)
 직장의 사회 지지(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 우울과의 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조사 상은 제
조업 사업장 남성 근로자 428명으로 하 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
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 다. 연구결과, 체 조사 상자  우울경향이 있는 자(CES-D 수 16  이상)는 21.5%
이었다. 조사 상자의 직무스트 스 내용별 CES-D 수는 업무의 요구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장의 사회 지지도별 CES-D 수는 상사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동료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CES-D 수는 업무의 요구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계  다 회귀분석 결과, 업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CES-D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ES-D 수에 한 설명력은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이 추가됨에 따라 18.4%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가 추기됨에 따라 14.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와 같은 결과는 업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우울수 과 높은 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depressive symptoms and to determine their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content and social support of manufacturing male workers. A total of 428 male workers were surveyed from
July 1 to August 31, 2017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the results, the rate of the depression group
was 25.1%. In terms of the CES-D scores by job stress contents, CES-D scores were higher in the high job demand 
group than in the low group and higher in the low job control group than in the high group. In terms of CES-D
scores by social support, CES-D scores were higher in the low supervisor support and coworker support group than
in the high group. CES-D scor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demand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control, supervisor support, and coworker support. In term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gher job demand was associated with lower job control, and lower support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gave high 
depression scores. Explanatory power for depression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18.4% according to job demand
and added job controls. Explanatory power increased by 14.1% with the support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s highly correlated with job demand, job control, and
support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Keywords : Manufacturing male worker, CES-D, Depressive symptom, Job stres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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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우리나라는 세계 인 경기침체에 향을 받아 

많은 ․소기업들이 생산 투자를 확 시키지 못하고 있

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 감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

신 , 경제  을 받고 있다[1]. 이 같은 상황에 동반
하여 나타나는 상이 근로자들의 신체   정신  건

강상태의 하이며, 이는 곧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그 
표 인 요인의 하나로 우울 문제가 지 되고 있다[2].
우울은 불안과 더불어 비특이 으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서 외  상황에 한 자기 자신의 심

리  부 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은 물론 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악 향을 미치는 요한 질환이다[3]. 우울의 원인은 아
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여러 선행연구

에서 유  소인, 직업, 경제 상태, 신체  건강  기능

상실 등이 여하는 것으로 보고[4,5]하 고, 퇴직이나 
배우자 상실 등의 스트 스 경험, 개인의 성격, 사회  

지지 등 다양한 요인이 지 되고 있다[6].
산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 인 경기침체의 탄

으로 인해 인건비 삭감이나 구조조정, 성과주의의 도입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심신의 건

강이나 직무스트 스, 직장의 사회 지지 등의 변화가 

우울에 향을 다고 보고하고 있다[7].
특히 산업장에서의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은 과

도한 업무량이나 업무의 자율성 하 등의 만성 인 직

무 스트 스가 여하고 있음이 지 되고 있으며[8]. 이 
같은 직무 스트 스를 경감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요인으

로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거론되고 있다[9].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우울에 한 사회  

지지의 효과는 직 효과와 완충효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10]. 직 효과로는 스트 스 요인의 유무에 계없이 

사회  지지가 직  우울, 불안, 신체  증상 등의 좋지 

않은 스트 스(distress)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
편, 완충효과로는 스트 스 요인이 존재할 경우 사회  

지지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 스트 스를 

덜 받게 된다. 결국 사회  지지는 스트 스를 완충시키

며 좋지 않은 스트 스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

미한다[11,12].
이 같이 근로자의 우울에는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

무스트 스가 높아지거나 직무스트 스를 완충시키는 

사회  지지의 하가 여하고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까지 우울과 개인의 인
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성  직업 련 특성 등과

의 계를 검토한 연구는 비교  많으나[13-15], 직무스
트 스나 사회 지지 등에 따른 우울수 을 검토한 연구

는 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 련요

인들을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직업 련 특성뿐만 아니

라 직무스트 스  사회  지지 등으로 확 하여 이 같

은 요인들이 우울수 에 미치는 향의 상  요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조업 남성 근로자들의 우울수 을 악

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직업 련 특성뿐만 아

니라 직무스트 스  직장의 사회  지지와 우울수 과

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직무스트 스  직

장의 사회  지지가 우울수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상  요도를 밝 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충남지역 50인 이상 300
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12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 상 표본의 추출은 

G*Power 3.1 로그램[16]을 이용하 으며, 다 회귀분

석 시 측변인 12개, 효과크기 0.10, 검정력 0.95, 유의
수  0.05로 하여 표본을 산출하 다. 그 결과, 최소 표
본 수는 386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500명을 조
사 상으로 하 다.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 응답자 72명을 제외한 428명
(회수율 85.6%)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2 조사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
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본 연구내
용  조사방법에 해 사 에 훈련 받은 조사원이 각 

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조사
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  조사내용에 해 설명한 다

음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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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 다. 연구에 사용한 변
수의 구체 인 측정변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 다.

2.2.1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흡
연여부, 음주여부, 수면시간, 직종, 교 근무여부, 시간외 
근무를 조사하 다. 연령은 「39세 이하」,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 고, 결혼상태는 「기혼군」
과 「미혼군」으로 구분하 다. 흡연여부는 「흡연군」, 
「흡연 단군」, 「비흡연군」으로, 음주여부는 「음주
군」, 「음주 단군」, 「비음주군」으로,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 「7-8시간」, 「8시간 이상」으로 구분
하 다. 직종은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교 근무

여부는 「한다」와 「안 한다」로, 시간외 근무는 「자
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 한다」로 구분하 다.

2.2.2 우울

조사 상자의 우울수  평가는 미국의 정신보건연구

원(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7]을 
Chon 등이 수정·보완한 한국  CES-D를 사용하 다

[18]. 체 문항은 총 20개 항목이며 4  척도(0∼3 )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각각 부정 인 문항에는 「그

지 않다」 0 , 「가끔 그 다」 1 , 「자주 그 다」 

2 , 「항상 그 다」 3 의 수를 주었고, 정 인 

문항에는 역산한 수를 주었다. 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6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  신뢰도를 의

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32이었으며 충분히 안정한 
척도로 생각되었다.

2.2.3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 스에 한 내용은 Karasek 등[19]의 직무
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
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

[20]를 사용하 다. JCQ는 직장환경에 기인하는 직업성 
스트 스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직장의 사회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
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
사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
성(skill discret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
개 항목에 해 「항상 그 다」, 「자주 그 다」, 「가

끔 그 다」  「  그 지 않다」의 4  척도로 응

답하게 하 으며, 각각에 해 0-1-2-3 을 부여하여 

Karasek 등[19]의 수산정방식에 따라 업무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을 산정하 다. 즉, 업무의 요구도 수가 
높으면 업무에 한 심리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

며, 업무의 자율성 수가 높으면 업무에 한 의사결정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장의 사회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
다」 3 , 「 부분 그 다」 2 , 「조  그 다」 1  

 「  그 지 않다」 0 으로 응답하게 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4개 하부 역에 한 신뢰도 검정결과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업무의 요구도 
0.822, 업무의 자율성 0.785, 상사의 지지도 0.808, 동료
의 지지도 0.826이었다.

2.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산입력 후 SPSSWIN(ver 22.0) 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직무스트 스 내용에 따른 CES-D 수의 비교

에는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다. 일원배치분산분석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항
목에 해서는 Bonferroni법에 의해 다 비교를 행하

다. 직무스트 스(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와 사회
 지지도(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에 해서는 각 
척도의 수를 산출하여 앙값(median)을 기 으로 낮

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구분하
으며, 각 낮은 군과 높은 군에 한 CES-D 수의 비교
는 t-검정으로 하 다. 한 제 독립변수들과 CES-D 
수와의 상 계는 Pearson의 상 계수를 구하 으며,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들을 악하기 해 

유의한 제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05로 하여 유의성을 
단하 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JCQ 평균점수 및 CES-D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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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조사 상자의 연령, JCQ 평균 수  CES-D 
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상자 체의 평균연령은 

46.2±6.4세이었으며, JCQ의 항목별 평균치는 업무의 요
구도 34.6±5.8 , 업무의 자율성 69.5±9.8 , 상사의 지
지도 11.4±2.3 , 동료의 지지도 11.8±2.2 이었다. 
CES-D 평균 수는 11.62±7.01 이었으며, 정상군
(CES-D 수 16  미만)이 78.5%, 우울경향이 있는 군
(CES-D 수 16  이상)이 21.5%를 차지하 다.

Table 1. Mean scores of age and JCQ, and distribution 
of CES-D scores of study subjects    (n=428)

Variables Mean±SD N(%)

Age(year) 46.2±6.4

JCQ

  Job demand 34.6±5.8

  Job control 69.5±9.8

  Supervisor support 11.4±2.3

  Coworker support 11.8±2.2

CES-D 11.62±7.01

  Normal group(<16) 336(78.5)

  Depression group(16≤)  92(21.5)

3.2 일반적 특성별 CES-D 평균점수의 비교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별 CES-D 평균 수는 

[Table 2]와 같다. 체 조사 상자의 CES-D 평균 수
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3), 사후
검정 결과에서도 40-49세 연령군보다 39세 이하 연령군
에서, 50세 이상 연령군보다 40-49세 연령군에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02).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CES-D 평균 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사후
검정 결과에서도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군은 수면시
간이 7-8시간인 군이나 8시간 이상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군보다 생산
직 군에서 CES-D 평균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08), 시간외 근무여부별로는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할수록 CES-D 평균 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39),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시간외 근무를 거의하
지 않는다는 군보다 자주 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 of depressive symptoms (CES-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CES-D

p-value
Scheffe 

post-hoc 
testMean±SD

Age(year) 0.003 a>c,
b>c

 ≦39a 124(29.0) 13.54±8.08
 40-49b 165(38.5) 12.28±6.54
 50≦c 139(32.5) 10.86±7.83
Marital status 0.002
 Married 283(66.1) 10.25±8.94
 Unmarried 145(33.9) 13.11±7.04
Smoking 0.069
 Smoker 205(47.9) 12.85±7.44
 Ex-smoker 107(25.0) 10.45±6.96
 Non-smoker 116(27.1) 11.53±6.87
Alcohol drinking 0.345
 Drinker 308(72.0) 12.11±7.56
 Ex-drinker  35( 8.2) 11.58±8.48
 Non-drinker  85(19.8) 10.89±6.86
Sleeping time
(hour/day) <0.001 a>b,

a>c
 <7a 109(25.5) 13.91±6.73
 7-8b 182(42.5) 11.43±6.67
 8<c 137(32.0) 10.73±7.53
Occupation
 White color  86(20.0) 10.82±7.64 0.008
 Blue color 342(80.0) 12.27±7.05
Shift work
 Yes 102(24.8) 11.53±6.07 0.887
 No 326(76.2) 11.03±8.85
Overtime work 0.039 a>c
 Oftena 172(40.2) 12.46±6.75
 Someb 218(50.9) 11.33±7.50
 Almost neverc  38( 8.9) 10.17±8.27

Total 428(100.0) 11.62±7.01

3.3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별 CES-D 

점수의 비교

조사 상자의 직무스트 스  사회  지지별 CES-D 
평균 수는 [Table 3]과 같다. CES-D 평균 수는 업무
의 요구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2),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상사의 지
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동료의 지지
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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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core of depressive symptoms (CES-D) 
according to the job stress content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CES-D

p-value
Mean±SD

Job demand 0.002
  Low§ 209(48.8) 10.91±7.73
  High¶ 219(51.2) 12.73±7.53
Job control <0.001
  Low§ 205(47.9) 12.53±6.07
  High¶ 223(52.1) 10.03±8.85
Supervisor support <0.001
  Low§ 232(54.2) 13.40±7.28
  High¶ 196(47.8)  9.46±7.27
Coworker support <0.001
  Low§ 185(43.2) 14.75±6.30
  High¶ 243(56.8)  9.73±8.39

Total 428(100.0) 11.62±7.01

§, ¶ :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3.4 CES-D 점수와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 상자의 CES-D 수와 련변수들 간의 상

계는 [Table 4]와 같다. CES-D 평균 수는 업무의 요
구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r=0.291, p<0.01)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r=-0.223, p<0.01), 상사의 지지도
(r=-0.276, p<0.01), 동료의 지지도(r=-0.363, p<0.01), 
연령(r=-0.247,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업무의 요구도는 연령(r=-0.257, p<0.01), 수면시
간(r=-0.25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

었다. 업무의 자율성은 상사의 지지도(r=0.382, p<0.01), 
동료의 지지도(r=0.352, p<0.01)  수면시간(r=0.102, 
p<0.05)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상사의 지
지도는 동료의 지지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r=0.454, 
p<0.01)를 보 고, 연령은 수면시간과 유의한 양의 상
계(r=0.213, p<0.01)를 보 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ve 
symptoms(CES-D) score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CES-D Job
 demand

Job 
control

Super-
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Age

Job demand 0.291**

Job control -0.223** 0.087
Supervisor 
support -0.276** 0.068 0.382**

Coworker 
support -0.363** 0.003 0.352** 0.454**

Age -0.247** -0.257** 0.032 0.029 0.037
Daily hours
of sleep -0.068 -0.253** 0.102* -0.043 -0.035 0.213**

 

* : p<0.05,  ** : p<0.01 

3.5 CES-D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상자들의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하여 3개의 모델에 의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모델 Ⅰ은 개인의 일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

귀모델에 투입하 다. 분석결과 결혼상태가 유의한 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7.4% 이
었다. 
모델 Ⅱ는 모델 Ⅰ에 투입된 변수에 직무스트 스 내

용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을 투입하 다. 그 결
과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 모두 우울수 과 유의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

며, 모델 Ⅱ의 설명력은 25.8% 이었다.
모델 Ⅲ는 모델 Ⅱ에 투입된 변수에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를 투입하 다. 그 결과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 모두 우울수 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며, 모델 Ⅲ의 설명력은 39.9% 이었다. 

의 모델에서 보면, 우울수 에 한 설명력은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이 추가됨에 따라 18.4% 유의하
게 증가되었으며,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가 추
기됨으로써 14.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이는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우

울수 과 높은 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5.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s th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ModelⅠ Model Ⅱ Model Ⅲ

B t B t B t
Age  0.15  1.19  0.18  1.39  0.19  1.46
Marital
status  3.17   3.16**  3.09   3.11**  2.46   2.53*

Sleeping time
(hour/day) -0.23 -1.67 -0.26 -1.86 -0.27 -1.87

Overtime
work -0.84 -1.23 -0.70 -0.99 -0.52 -0.77

Job
demand  4.70   6.06**  3.95   5.12**

Job
control -2.59  -3.11** -2.34  -2.90**

Supervisor
support -2.56  -4.11**

Coworker
support -1.19 -2.06*

Constant 38.90 38.12 36.39
F 27.005 18.644 17.519

Adjusted R2 0.074 0.258** 0.399*

 R2 change 0.074 0.184 0.14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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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들의 

우울수 을 알아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 스내

용(직무의 요구도, 직무의 자율성)  직장의 사회 지지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 우울과의 련성을 검
토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결과 체 조사 상자 428명  우울군(CES-D 

16  이상)의 분포는 92명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었
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가 
Park 등[21]은 자동차회사 남성 사무직 근로자에서 
57.7%, Lee 등[8]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남성 근로자에서 44.3%, Lee 등[22]은 학병원 직원에
서 38.3%로 보고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에서는 일
반인들을 상으로 한 우울군의 비율은 18.3%로 보고하
고[23], 일본의 남성근로자에 한 우울경향자의 비율
은 40세 에서 19.8%, 50∼60세에서 15.4%로 보고하고 
있으며[24],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남성 근
로자에서의 우울 경향자는 23.2%로 보고[8]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자 마다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국내의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
면, 본 연구의 우울군 분포가 비교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들이 한층 경제 기를 겪게 

되는 시 에서 조사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최근에 조사

되어 조사시 에 따른 차이가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JCQ의 항목별 평균치는 업무
의 요구도 34.6±5.8 , 업무의 자율성 69.5±9.8 , 상사
의 지지도 11.4±2.3 , 동료의 지지도 11.8±2.2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8,25]와 거의 같은 수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별 CES-D 
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사무직 군보다 생산직 군에서,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할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선
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Lee 등[8]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규칙 인 운

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사무직보다 
생산직근로자에서, 주당 작업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군
보다 40시간 이상인 군에서 우울군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 고, Cho 등[26]은 성별, 결혼상태, 근무
기간  근무시간 등이 우울에 향을 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직업 련 특성에서 사무직 군보다 생산직 군

에서,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할수록 우울수 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심신이 쉽게 피로해져 우울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한 시간외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에 한 통제력이 떨어지며, 상 으로 직장생활에 

한 만족도가 감소되어 우울수 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의 직무스트 스 내용별 

CES-D 수는 업무의 요구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

서,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상사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동료의 지지도가 높
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스트 스 측정은 JCQ를 사용하 으나 KOSS 측정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Park 등[21]은 직무스트 스가 높

은 군에서 우울증상의 비차비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 

하 고, Cho 등[26]도 직무스트 스 하 역  직무요

구, 직무자율, 계갈등, 직무불안정, 보상부   직

장문화가 우울과 련이 있다고 하 으며, Melchior 등
[27]은 직무스트 스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험성이 2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의 CES-D 수는 업무의 

요구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
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연령과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즉, 업무의 요구도가 높을수록 
우울수 은 높아지는 반면, 업무의 자율성과 상사  동
료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우울수 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Lee 등[8]은 직
무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아진다고 보

고하 으며, Park[28]과 Ji 등[29]은 사회 지지가 높을

수록 우울수 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울수 은 직무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직장의 사회  지지도가 낮을수

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들의 우울수 에 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업
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수록 CES-D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CES-D 수에 한 설명력은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

율성이 추가됨에 따라 18.4%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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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가 추기됨에 따라 14.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업무 요구도, 업무의 자율
성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우울과 높은 련성이 있

음을 반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생을 상으로 
한 Lee 등[31]의 연구에서 사회심리  스트 스가 우울

에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Ji 등[29]
은 사회 지지가 우울수 과 유의한 련성이 있다고 보

고하 고, Shin 등[30]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가 독립 으로 우울과 

한 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무스트 스(업무 요구도, 업무의 자율
성)와 사회 지지(상사의지지, 동료의지지)가 우울과 높
은 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며 사회  지지도  직무스

트 스와 우울과의 인과 계의 언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 스  우울수

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 인 자기기입식방법에 의존

하여 측정하 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근로자
의 우울수 에 향을 주는 험요인에 한 규모 표

본조사를 통하여 스트 스원과 지지도를 조화시킨 종단

 연구가 요망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 남성 근로자들의 우울수

을 알아보고 직무스트 스내용(직무의 요구도, 직무의 
자율성)  직장의 사회 지지(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
지도)와 우울과의 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조사 상은 ․충남지역 50인 이상 300인 미
만의 제조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428
명으로 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

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연구결과, 체 조사 상자  우울경향이 있는 자는 

21.5%이었다. 일반  특성별 CES-D 수는 연령이 낮

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사무직 군보다 생산직 군에서,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할수
록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 스 내용별 CES-D 수

는 업무의 요구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업무의 자
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상사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동료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CES-D 수는 업무의 요구도

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연령과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계  다 회귀분석 결과, 업무 요
구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상사와 동
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CES-D 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CES-D 수에 한 설명력은 업무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이 추가됨에 따라 18.4% 유의하게 증가되
었고,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가 추기됨에 따라 
14.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와 같은 결과는 업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  

상사와 동료의 지지도가 우울수 과 높은 련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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